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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, 장수군을 모델로 농촌 빈집 실태조사

◦농촌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, 정보 취득에 어려움 겪어 

◦빈집 소유자 61%는 임대나 매매 또는 철거를 희망하고, 수요자 65%는 
실거주 희망 

□ 농어촌 빈집 수요자의 65%가 실거주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원하는데  

비해 84%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 ❍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가 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와 함

께 실시한 소유자·수요자·지역주민 설문 조사에 따르면, 소유자는 

중장기 임대 의향*이 있으나 실제 활용의 어려움으로 활용 계획이 

없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. 

   * 소유자 빈집 활용계획 : 계획없음(36.5%) 철거(25%) 임대(23.1%) 매매(13.5%) 순 

    * 빈집 희망 임대자는 대상 상관없음(59.8%), 희망임대기간으로는 장기 임대(51.3%), 중기
임대(46.2%)

   

빈집 소유자가 희망하는 임대 기간 수요자의 임차 빈집 활용 목적

 ❍ 지역 주민의 경우 60.9%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

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공간 조성(32.8%)이나 귀농인의 집 조성(30.6%) 

등으로 활용을 희망했다. 



- 2 -

□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는 지금까지 각 조사기관에 따라 구분 기준과 

수치**가 달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. 이에 공사는 면밀한 실태 

파악을 위해 기초조사, 사전조사, 현장조사 3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다. 

   ** 2019년 기준 농촌빈집 수 : (주택총조사) 560,149동, (농림축산식품부 농촌빈집실태조사) 

55,750동, (한국농촌경제연구원) 260,524동 

 ❍ 조사방식은 기존에 조사된 행정조사와 LX(한국국토정보공사)의 조사결과 및 

장수군에서 제공한 유휴시설 등의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지를 

선정한 후, 건축물대장 및 위성지도를 활용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로 

진행됐다.  

 ❍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 전공자가 직접 참여해 개별 빈집 현황을 현장 

확인했으며, 이 과정에서 누락된 65가구의 빈집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

했다. 

   - 총 43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, 거주 및 철거 가구를 

제외한 372가구가 빈집으로 파악되었다. 

   - 이 중 간단한 수리나 중요 부분 수리 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99동, 

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은 54동, 전면 개보수 이후에 활용 가능한 곳은 

92동, 철거가 필요한 곳은 126동(33.9%)으로 나타났다. 

□ 특히, 활용 가능한 빈집의 90%가 점단위로 분포하고 있으며, 잠재적으로 

활용이 불가능해질 가구의 비율이 24.7%로 나타남에 따라 1년 후에는 

활용 불가능한 가구가 58%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. 

 ❍ 공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실증연구 등 빈집에 대한 

추가 연구를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 

□ 김인식 사장은“농촌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단순 철거

대상 빈집조사가 아닌 빈집 활용에 초점을 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

것”이라며 “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안 해소방안 검토를 위한 

정책건의와 추가 연구를 진행해 정책 제안자 및 지원자로서 역할을 

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


